
Mitsubishi, 경기화학 950억원 인수
G&F 컨소시엄 본계약 체결 … 기존주주들은 감자로 경영권 상실

국내 중견 비료 생산기업이자 법정관리중인 경기화학의 매각 본계약이 체결됐다.

경기화학은 일본 Mitsubishi가 참여한 G&F컨소시엄과 9월12일 본계약을 맺고 인천지방법원에 [투자 및 인

수계약서] 최종안을 제출했다. 매각금액은 950억원이다.

인천지방법원은 제3기관(회계법인)에 인수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의뢰할 방침이며, 문제가 없을

경우 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.

법원의 최종인가가 나면 G&F컨소시엄은 인수금액의 절반을 유상증자(현금)로, 나머지 절반은 무보증 회사

채로 채울 방침이며 경기화학의 부채는 별도로 인수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.

2002년 3월말 기준으로 경기화학 지분은 산은1차유동화전문이 17.8%, 조흥은행이 14.9%, 미쓰비시가 4.9%,

농협이 3.0%를 보유하고 있다.

경기화학 매각 주간사인 KDB론스타은 G&F컨소시엄의 경기화학 인수가 확정되면 기존 주주들의 감자와 미

쓰비시의 유상증자 등을 거쳐 이르면 2개월 후 경기화학의 법정관리 졸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

경기화학은 1999년 3월 부도발생 이후 2000년 8월 인천법원으로부터 정리계획(법정관리) 인가결정을 받았으

며 G&F컨소시엄은 2002년 4월 경기화학 인수를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.

G&F컨소시엄은 경기화학이 법정관리중이지만 향후 성장성이 기대되는 환경친화형 주문비료(BB비료)와 원

예용 비료 시장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.

한편, 국내 주문비료 시장에서 경기화학은 점유율이 43.8%(2000년 말 기준)이며 남해화학(34.5%), 동부한농

화학(7.3%), 풍농(10.2%) 등이 뒤를 잇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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